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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 ‘주거 불안정’ , 여 ‘독신 여유’ 
결혼 않거나 미루는 이유

미혼 남녀 간에 결혼하지 않거나 미

루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

타났다.

15일‘연합뉴스’가 한국보건사회

연구원의‘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

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

영’정책 현안 보고서(책임연구원 

김은정 부연구위원)를 인용해 전한 

바에 따르면, 19∼49세 미혼 청년층 

9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

과, 전체의 31.0%는‘주거 불안정’

을 결혼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이

유로 들었다. 이어‘불안정한 일자

리’(27.6%),‘독신의 여유로움과 편

안함’(26.2%),‘적절한 결혼 상대 부

재’(8.1%),‘바쁜 업무’(4.9%) 등 순

이었다.

하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미혼 여

성은‘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

함’(31.0%)을 첫손에 꼽았지만, 미

혼 남성은‘주거 불안정’이 35.0%로 

가장 많았다. 

또 미혼 남성은‘불안정한 일자

리’(28.8%)가‘주거 불안정’다음으

로 높았으나, 미혼 여성은‘독신의 

여유로움과 편안함’다음으로‘불안

정한 일자리’(25.9%)와‘주거 불안

정’(25.5%)이 비슷한 수준이었다.

남성과 여성 간 결혼 연기와 비혼 

이유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

목이다.

슈퍼 여당 탄생
각종 법안 단독 처리 가능

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회 

전체의석(300석)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

180석의‘슈퍼여당’이 탄생했다. 

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3석, 미

래통합당 84석, 정의당 1석, 무소속 5석 

등을 차지했다. 비례대표의 경우 미래한

국당 19석, 더불어시민당 17석, 정의당 5

석, 국민의당 3석, 열린민주당 3석 등이다.

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

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 법안 처리가 가

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

무력화할 수 있다. 미래통합당과 미래한

국당이 차지한 103석은 개헌저지선인 

100석에서 불과 3석이 많다.

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

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

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. 이

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

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. 

1990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

1·2 야당인 통일민주당·신민주공화당

과의‘3당 합당’을 통해 전체 299석의 

72.9%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으나 이

는 직접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

서 차이가 있다.

개헌을 제외하고는 각종 법안을 단독 처

리할 수 있게 된 여당은 현 정부 주요 입

법과제인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

브를 걸 수 있는 힘을 얻었다.

반면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‘텃

밭’격인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

참패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미래통

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

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

싸였다.

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

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

만,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‘여대

야소’의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

로 회귀하며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 변화

를 예고하고 있다.

최종 학력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

보였다.

고졸 이하의 경우‘독신의 여유로

움과 편안함’이 31.5%로 가장 높게 

나왔고, 그 다음이‘불안정한 일자

리’(28.3%)로 나타났다.

대졸의 경우는 ‘주거 불안정’ 

(32.7%)이 가장 높고, 이어‘불안정

한 일자리’(28.0%)로 나왔다. 

하지만 대학원 이상에서는‘주거 

불안정’이 38.9%로 매우 높고,‘적

절한 결혼 상대 부재’와‘독신의 여

유로움과 편안함’이 각각 19.4%로 

동일하게 나타났다.

경제활동에 따라서는 취업한 경

우‘주거 불안정’(34.1%)에 대한 이

유가 가장 컸지만, 취업하지 않는 경

우는‘불안정한 일자리’(33.1%)가 

가장 높게 나타났다.


